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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differences in body mass index (BMI), self-esteem,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and diet awareness between genders as well as the effect of BMI, self-esteem, and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on diet awareness. This study surveyed adults between the ages of 20 and 29 who lived in Daegu and Uijeongbu from November 17th to December 14th 2014. Data collected from 258 respondents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regression analysis, and χ2 test. The study results showed that the respondents could be divided into three groups (underweight group, standard weight group, and overweight group) by BMI and a large percentage of respondents were in the standard weight group. The percentage of standard weight females was higher than standard weight male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BMI,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such as self-awareness), and diet awareness between genders; however, there was no difference in self-esteem. Men also had a higher BMI than women; however, women were more self-aware of sociocultural standards for appearance, desired a slim body and wanted educational information on diet. BMI and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had positive effects on diet awareness. Self-awareness was a strong predictor of diet awareness and self-esteem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diet awar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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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론
      다양하고 풍부한 먹거리, 서구화된 식생활습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섭식의 증가 그리고 운동부족 등으로 인하여 체중이 증가하여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Lee, 2007). 또한, 연예인이나 모델과 같은 날씬한 몸매가 매력적이며 아름답다는 서구인의 가치관이 대중매체를 통해 전파 확산되어 한국사회에서도 마른체형에 대한 인식이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인지되고 있다. 마른 몸매를 선호하는 이러한 사회문화적 가치로 인해 사회적으로 매력적이라고 정의된 이상적인 외모 기준을 인식하고 이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라고 하며 이러한 기준에 자신의 외모를 맞추기 위해 다양한 외모관리행동을 시도하게 되며 그 가운데 하나의 시도가 체중조절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외모에 대한 압력을 더 많이 받지만 남성도 자신의 외적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Son, 2008).

      날씬한 몸매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쉽게 수용하게 만드는 개인적 특성의 하나가 자아존중감이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평가로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우 이러한 사회적 압력을 쉽게 내면화함으로써 이상적인 외모를 갖기 위한 노력인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Park &Yoo, 2013). 여대생의 다이어트를 유발시키는 조건은 과체중, 비교 의식 그리고 비교의식에 의한 낮은 자아존중감 등이며(Lee et al., 2001)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신체질량지수가 높을수록, 체형에 대한 대중매체의 영향이 클수록 다이어트를 실행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Kim &Kim, 2010) 신체질량지수와 같은 신체적 요인, 자아존중감과 같은 심리적 요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인 사회적 요인이 다이어트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다이어트 행동을 조사한 Yang and Byeon(2012)연구에서 여대생의 89%가 저체중과 정상체중임에도 불구하고 90%가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으며 48%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Turakulova et al.(2013)의 연구에서는 다이어트 시도경험이 있는 여대생이 76.5%, 그리고 시도경험이 없는 여대생이 23.5%로 나타나 다이어트 행동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여자의 경우 비만체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외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인식의 차이로 인해 자신의 신체와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고, 자신의 신체에 대해 만족하지 못할 경우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이 낮게 나타나며 더 나아가 다이어트에 대한 행동도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체질량지수, 자아존중감, 외모에 대한 사회적 태도 그리고 다이어트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남녀 간의 차이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젊은 층의 다이어트 행동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이어트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는 여성을 중심으로 조사되었기에 본 연구에서는 다이어트에 관심이 높은 연령대인 20대 남녀를 대상으로 다이어트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무엇인가를 알아봄으로써 올바른 다이어트의 실행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제까지의 신체질량지수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신체질량지수에 의해 분류된 체형별 다이어트 행동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들이 대부분이었으며(Heo &Oh, 2004; Lim, 2004; Yang, 2002) 자아존중감,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등도 각기 체중조절 또는 다이어트 경험과 관련되어 조사된 연구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Kim, 1999; Park, 2008; Shin, 199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요인인 신체질량지수, 심리적 요인인 자아존중감, 사회적 요인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다이어트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다이어트 인식, 태도 또는 행동에 다양한 요인인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첫째, 신체질량지수, 자아존중감,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그리고 다이어트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며 둘째, 신체질량지수, 자아존중감,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다이어트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다이어트는 좁은 의미로는 식이요법을 의미하나 넓은 의미로는 체중 감소를 위한 모든 행동인 식이요법과 운동 그리고 더 나아가 실제 행동이 아닌 체중감소를 원하는 욕망까지도 포함된다(Kwon et al., 1996; Neumark-Sztainer &Story, 1998). 다이어트와 관련된 신체질량지수, 자아존중감,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조사한 선행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1. 신체질량지수
        신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는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kg/m2)으로 체지방량과 상관이 높기 때문에 비만의 기준으로 널리 사용된다(Jung, 2007). Turakulova et al.(2013)은 신체질량지수에 따라 여대생의 다이어트 요구도(인식, 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 과체중 집단의 경우 저체중과 정상체중 집단보다 다이어트 행동을 더 많이 하는 반면 정상체중과 과체중 집단이 저체중 집단보다 다이어트 인식을 더 많이 한다고 하였다. Lee and Han(2008)은 여대생의 신체질량지수가 체중관리와 유의한 상관이 있어 신체질량지수가 높을수록 체중관리를 더 많이 한다고 하였으며 Lim(2004)의 연구에서도 여대생의 다이어트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신체질량지수이었다. Jung(2007)의 연구에서 체중조절 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신체질량지수가 더 높았으며 Kim and Kim(2008)은 여대생의 경우 다이어트 실행자와 비실행자간의 신체질량지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반면 남대생의 경우 실행자의 신체질량지수가 더 높다고 하였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비만집단의 경우 다이어트 경험의 빈도가 높은 반면 허약·정상집단은 다이어트 경험의 빈도가 더 낮았으며(Heo &Oh, 2004) 여고생의 경우 비만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다이어트 경험률이 더 높았다(Oh &Yoon, 1998). Oh et al.(2013)은 중고등학생의 비만도에 따라 체중조절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 마른체형이 체중조절행동을 가장 적게 하는 반면 비만체형이 가장 많이 한다고 하였다. Kim and Kim(2002)은 체중이 많이 나가는 여고생일수록 섭취조절과 운동을 더 많이 하며 신체질량지수에 따라 정상체중으로 분류된 여고생이 저체중으로 분류된 여고생보다 섭취조절을 더 많이 한다고 하였다. Yang(2002)은 여중생의 체형에 따라 저체중군, 정상군, 비만군으로 분류하여 다이어트 행위(관심, 인지, 경험)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비만군뿐만 아니라 저체중군과 정상군에서도 다이어트에 대한 인지, 관심과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신체질량지수는 다이어트 인지, 관심, 경험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평가 또는 전반적인 자신에 대한 만족도의 평가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태도로 나타나고 개인이 처한 상황, 환경, 경험에 의해 형성되며 자신의 신체적 특성과 같은 다양한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Shim &Kim, 2008). Hong(2006)은 자아존중감을 개인이 자신에 대해 가지는 자기가치와 자기수용정도를 포함하는 자신에 대한 느낌이라고 하였으며 Kang(2009)은 자기가 자신을 좋아하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하였고 Yoo et al.(2003)은 자아존중감은 본인과 타인에 대해 느끼고 선택하며 행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이 높을 때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사고하며 건강하게 생활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신체만족도, 신체상 또는 체중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변인들과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들이 있으며(Kim, 2012; Kim &Yi, 2009; Kim et al., 2002; Shim &Kim, 2008) 그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여대생의 자아존중감은 다이어트 집단과 비다이어트 집단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Kwon et al., 1996) 여중생의 자아존중감도 날씬함에 대한 집착을 통해 다이어트에 대한 경직된 태도와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1999). 다시 말해서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날씬함에 대한 집착의 정도가 높았고 또한 이러한 집착이 높을수록 경직된 다이어트 태도와 행동을 더 많이 보였다. 자아존중감을 요인분석에 의해 만족감, 자괴감, 실패감으로 분류한 후 다이어트 경험과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다이어트 경험자의 자기 만족감이 다이어트 무경험자보다 더 높았으나 실패감이나 자괴감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Na &Jang, 2007). Hwang and Yoo(2010)는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은 부정적 체중관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긍정적 체중관리행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남녀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Chun and Lee(2007)의 연구에서 여학생의 경우만 자아존중감이 다이어트 행동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Jeun et al.(2006)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은 체중조절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고 간접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자아존중감과 다이어트와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의 결과는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3.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란 대중매체가 제공하는 이미지나 내용을 수용하는 개인적 특성으로 단순히 외모 또는 마른 것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나 가치를 아는 것인 ‘인식’과 그 기준이나 가치를 자신의 것으로 기꺼이 수용하는 ‘내면화’로 구성된다(Kim &Han, 2008; Kim &Park, 2008).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조사한 Hwang and Yoo(2010)는 대학생들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가운데 내면화가 체중관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Kwon(2010)도 중학생의 절식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태도, 또래압력, 체중조절 효능감이며 그 가운데서 외모관련 사회문화적 태도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하였다. Shin(2011)은 대학생의 지각된 사회문화적 영향은 그들의 다이어트 행동과 유의한 상관이 있으며 하위요인인 부모, 또래 및 대중매체의 영향 가운데 대중매체의 영향과 상관이 가장 높다고 하였다. Park(2008)도 사회 문화적 외모가치 기준의 내면화는 여대생의 섭식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Kim and Park(2008)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인 인식과 내면화가 다이어트와 관련된 여고생의 마르고 싶은 욕구와 체형에 대한 불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Shin(1997)은 여자 직장인과 대학생이 대중매체에 많이 노출될수록, 날씬한 신체를 이상적인 것으로 내면화할수록 다이어트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하였다. 초등학교 여자 어린이가 마른 몸매를 강조하는 모델이나 가수가 출연하는 TV프로그램의 시청을 통해 이러한 연예인들의 몸매에 대해 부러워하고 이러한 몸매를 원할수록 다이어트 행동에 더 적극적이었다(Han, 2002). 또한, 다이어트 실행자는 비실행자보다 대중매체의 마른몸 이미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였다(Lim, 2004). Turakulova et al.(2013)은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대중매체 노출도,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및 다이어트 요구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이 세 변인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Han(2000)은 여대생들이 자신들에게 노출된 프로그램에 나온 연예인들의 마른 몸매를 부러워하고 이러한 몸매를 가지기를 바랄수록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은 높다고 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다이어트 행동 또는 관심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4. 성별에 따른 차이
        Kim and Kim(2008)은 남대생의 신체질량지수가 여대생보다 더 높아서 남대생의 과체중 비율이 여대생보다 높다고 하였다. Chun and Lee(2007)는 여고생이 남고생보다 비만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비만하다고 평가하는 빈도가 높았고 다이어트의 관심이 더 높았으며 체중조절 경험과 다이어트 행동을 더 많이 하였으나 자아존중감에 있어서는 성별의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Yoo et al.(2003)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성역할의 차이, 관계형성에 있어 남녀 지향점의 차이 그리고 외모에 대한 문화적인 편견과 인식 때문에 남성보다 여성의 자아존중감이 낮다고 하였으며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아존중감이 낮게 나타났다. 반면 Kim and Park(2015)의 연구에서는 남녀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2013)의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의 남녀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Kim et al.(2006)은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을 가정, 일반, 학교로 분류하여 측정한 후 성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모든 자아존중감에 있어서 남녀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다고 하였다.

        Kim et al.(2006)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미디어 관여(TV시청 시간, TV관여 및 연예인 모방)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TV시청과 연예인 모방에 있어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Lim(2010)의 연구에서는 여고생이 남고생에 비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인 인식과 내면화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인식보다 내면화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다이어트를 경험한 경우가 더 많으며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비만에 더 민감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Heo &Oh, 2004). 또한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과 인지의 정도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im &Kim, 2008).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체중조절행동에 있어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하였으며(Oh et al., 2013) 중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다이어트 실행자와 비실행자를 비교한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다이어트 실행자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im et al., 2012). 이를 요약하면 신체질량지수, 외모의 사회문화적 태도 및 다이어트 행동에 있어서는 성별의 차이가 있어 신체질량지수는 남자가 높으나 외모의 사회문화적 태도와 다이어트 행동은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자아존중감의 경우 선행연구 결과가 일관되지 않았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편의표집에 의해 대구와 의정부에 거주하는 20, 30대를 대상으로 2014년 11월 17일부터 12월 14일에 걸쳐 350부를 배부하여 무성의하게 응답한 것을 제외한 293부를 분석한 결과 30대의 비중이 너무 적었으며 외모와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연령대가 20대이기에 30대를 제외한 258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분석을 위해 SPSS 20.0version을 사용하였으며 신체질량지수, 자아존중감, 외모의 사회문화적 태도, 다이어트의 인식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평균을 산출하였다.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Cronbach의 α값을 산출하였고 신체질량지수에 의해 분류된 체형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신체질량지수, 자아존중감,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다이어트에 대한 인식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t-test를 실시하였으며, 신체질량지수, 자아존중감,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다이어트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문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키와 몸무게는 자기 기입 방식으로 측정하였으며 이를 가지고 신체질량지수(BMI, kg/m2)를 산출하였고 세계보건기구의 아시아태평양 성인 신체질량지수 기준에 따라 18.5 미만은 마른체형, 18.5-22.9는 정상체형, 23.0 이상은 비만체형으로 분류하였다.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가 개발한 10문항을 사용하여 6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Heinberg et al.(1995)의 사회문화적 기준에 대한 인식과 내면화로 구성된 10문항을 6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인식은 사회적으로 강요되는 외모의 기준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의미하고 내면화는 이러한 기준을 자신의 평가기준으로 수용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외모에 관한 사회 기준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 또는 이러한 기준을 수용하는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다이어트에 대한 인식은 Kim et al.(2012)이 사용한 8문항을 6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마른 몸매의 추구 정도, 다이어트 정보 및 교육에 대한 요구, 다이어트의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체중만족도와 체형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3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연령, 성별, 교육수준 및 가계의 월평균 소득에 관해 측정하였다.

    

    

  
    
      4. 결과 및 논의
      
        4.1.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남성이 55.0%, 여성이 45.0%로 남성의 비중이 약간 높았으며,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8.5%, 전문대생 또는 대학생이 64.7%, 전문대학 졸업이 12.0%, 대학교 졸업 이상이 14.7%로 전문대학교나 대학교의 재학생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가계 월평균 소득은 200만원 미만이 23.7%, 201만원~300만원 미만이 15.8%, 301만~400만원 미만이 17.0%, 401만원~500만원 미만이 20.6%, 500만원 이상이 22.9%로 고소득의 비중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Table 1. 
				
          

          
            The descriptive analyses of respondent’s characteristics (N=258)
          
          

        

        
          
            
              	Variable/Classification
              	Frequency (%)
              	Variable/Classification
              	Frequency (%)
            

          
          
            	Gender
            	Male
            	142(55.0)
            	Household monthly income
            	Less than 2 millions
            	60(23.7)
          

          
            	Female
            	116(45.0)
            	2 to 3 millions
            	40(15.8)
          

          
            	Education level
            	Under high school graduate
            	22(8.5)
            	3 to 4 millions
            	43(17.0)
          

          
            	College student
            	167(64.7)
            	4 to 5 millions
            	52(20.6)
          

          
            	Junior college graduate
            	31(12.0)
            	Over 5 millions
            	58(22.9)
          

          
            	Over college graduate
            	38(14.7)
            	
            	
          

        

        

        조사대상자를 신체질량지수에 따라 마른체형, 정상체형, 비만체형으로 나누어 분류한 결과 10.6%, 57.1%. 32.3%로 나타나 정상체형이 과반수를 넘었으며 비만체형 그리고 마른체형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성별에 따라 분류해 보면 남성의 경우는 각각 2.1%, 44.4%, 53.5% 그리고 여성의 경우는 21.4%, 73.2%, 5.4%로 나타나 여성의 경우 마른체형과 정상체형의 빈도가 높은 반면 남성의 경우는 비만체형의 빈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Table 2. 
				
          

          
            Frequency and percentage of BMI (N=254)
          
          

        

        
          
            
              	Variable/Classification
              	Total
              	Male
              	Female
              	
                χ
                2
              
            

          
          
            	BMI
            	Underweight
            	27(10.6)
            	3(2.1)
            	24(21.4)
            	76.09***
          

          
            	Standard
            	145(57.1)
            	63(44.4)
            	82(73.2)
          

          
            	Overweight
            	82(32.3)
            	76(53.5)
            	6(5.4)
          

        

        
          
            ***p<.001
          

        

        

        체중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불만족의 빈도가 가장 높고 보통, 만족 순으로 나타나 체중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이를 신체질량지수에 의해 분류된 체형별 차이를 알아본 결과, 마른체형, 정상체형, 비만체형 각각의 체중 만족도의 기대 빈도와 실제 빈도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 마른체형이던지 비만체형이던지 자신의 체중에 대한 불만은 어느 정도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사대상자가 자신의 체형을 평가한 것을 살펴보면 표준형의 빈도가 가장 높고 살찐형, 날씬형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자신의 체형 평가와 신체질량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신이 저체중인데도 불구하고 표준형 또는 살찐형이라고 인식하고 있거나 반대로 실제로는 비만체형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마른형 또는 표준형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 신체질량지수에 의해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체형은 자신이 주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체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41.7%인 것으로 나타나 주관적인 체형 평가는 실제 체형과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Table 3. 
				
          

          
            Differences in weight satisfaction and subjective evaluation of body type in relation to BMI (N=254)
          
          

        

        
          
            
              	Variable/Classification
              	BMI
              	χ2
            

            
              	Total
              	Under-weight
              	Standard
              	Over-weight
            

          
          
            	Weight satisfaction
            	Dissatisfied
            	109
            	91)(11.6)2)
            	64(62.2)
            	36(35.2)
            	2.51
          

          
            	Intermediate
            	101
            	13(10.7)
            	59(57.7)
            	29(32.6)
          

          
            	Satisfied
            	44
            	5(4.7)
            	22(25.1)
            	17(14.2)
          

          
            	Subjective evaluation of body type
            	Slim
            	53
            	18(5.6)
            	33(30.3)
            	2(17.1)
            	76.51***
          

          
            	Normal
            	128
            	8(13.6)
            	85(73.1)
            	35(23.6)
          

          
            	Obese
            	73
            	1(7.8)
            	27(41.7)
            	45(23.6)
          

        

        
          
            ***p<.001
          

          
            1) observed frequency
          

          
            2) expected frequency
          

        

        

        신뢰도가 낮은 자아존중감 1문항을 제외한 9문항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평균값이 4.24로 나타나 자신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볼 수 있다(Table 4).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서 인식은 4.26 그리고 내면화는 3.44으로 외모의 사회적 기준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이를 내면화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내면화보다 인식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난 Lim(2010)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이상적인 외모에 대한 인식을 더 많이 하는 반면 이를 자신의 가치로 내면화하여 수용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다이어트에 대한 인식은 약간 높게 나타나 마른 몸매를 추구하며 다이어트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원하고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약간 높다고 볼 수 있다.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f BMI, body dissatisfaction, self-esteem,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and diet awareness (N=258)
          
          

        

        
          
            
              	Variable/Classification
              	
                Mean
              
              	
                SD
              
              	Cronbach’ α
            

          
          
            	BMI
            	21.85
            	3.10
            	-
          

          
            	Self-esteem
            	4.24
            	0.80
            	0.85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Awareness
            	4.26
            	0.95
            	0.67
          

          
            	Internalization
            	3.44
            	1.15
            	0.87
          

          
            	Diet awareness
            	3.52
            	1.16
            	0.86
          

        

        

      

      
        4.2. 성별에 따른 차이분석
        성별에 따른 신체질량지수, 자아존중감,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및 다이어트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t-test를 실시한 결과 자아존중감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able 5). 다시 말해서 여성에 비해 남성의 신체질량지수의 값이 높았으며 이는 앞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여성의 경우 마른체형과 정상체형의 빈도가 높은 반면 남성의 경우 비만체형의 빈도가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다이어트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외모에 대한 인식과 내면화 그리고 다이어트 인식의 평균값이 더 높아 대중매체가 전하는 이상적인 외모 기준에 대해 더 많이 인지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준을 자신의 가치로 수용하는 정도도 더 높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여성은 남성보다 다이어트에 대한 인식을 더 많이 하여 마른 몸매를 더 원하고 다이어트의 필요성과 이에 관한 정보와 교육을 더 많이 받기를 원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보다 남성이 신체질량지수가 높다는 Kim and Kim(2008)의 연구결과와, 남성에 비해 여성이 외모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이상적인 외모에 대한 인식을 더 많이 하며 이를 자신의 외모 기준으로 수용하는 정도가 더 높다는 Lim(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비만도가 낮으며 다이어트 관심이 높고 다이어트의 행동을 더 많이 하나 자아존중감에 있어서는 성별의 차이가 없다는 Chun and Lee(2007)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Table 5. 
				
          

          
            The result of t-tests (N=258)
          
          

        

        
          
            
              	Variable/Classification
              	Male
              	Female
              	
                t
              
            

          
          
            	BMI
            	23.49
            	19.80
            	12.28***
          

          
            	Self-esteem
            	4.33
            	4.15
            	1.91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Awareness
            	3.98
            	4.61
            	-5.80***
          

          
            	Internalization
            	2.93
            	4.07
            	-9.17***
          

          
            	Diet awareness
            	2.98
            	4.18
            	-9.54***
          

        

        
          
            ***p<.001
          

        

        

      

      
        4.3. 다이어트 인식에 대한 회귀분석
        신체질량지수, 자아존중감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다이어트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아존중감을 제외한 신체질량지수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다이어트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자아존중감, 신체질량지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인 인식과 내면화의 4변인이 다이어트 인식에 해당되는 분산의 56%를 설명하였다. 신체질량지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으로 강요되는 외모의 기준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이러한 기준을 자신의 평가기준으로 수용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다이어트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신체질량지수가 다이어트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Lim(2004)과 Shin and Lee(2012)의 연구결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다이어트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Shin(2011)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다이어트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자아존중감이 긍정적 체중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Hwang and Yoo(2010)의 연구와 자아존중감은 체중조절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Jeun et al.(2006)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다이어트 인식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변인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이었으며 그 가운데 내면화의 영향도가 가장 높아서 사회적 외모 기준을 자신의 가치 기준으로 수용하는 것이 다이어트 인식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볼 수 있으며 그 다음이 인식, 신체질량지수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중매체를 통해 이상적인 외모 기준에 많이 노출되는 현대인, 특히 젊은 층의 경우 이를 자신의 가치 기준으로 받아들여 그러한 외모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욕구가 커짐으로써 다이어트의 필요성을 더 많이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Table 6.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diet awareness (N=258)
          
          

        

        
          
            
              	Independent variables
              	B
              	β
              	
                t
              
            

          
          
            	BMI
            	0.04
            	0.10
            	2.33*
          

          
            	Self-esteem
            	-0.13
            	-0.09
            	-1.95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Awareness
            	0.31
            	0.26
            	4.93***
          

          
            	Internalization
            	0.59
            	0.58
            	10.60***
          

          
            	
              F
            
            	80.04***
          

          
            	Adjusted R2
            	0.56
          

        

        
          
            *p<.05
          

          
            ***p<.001
          

        

        

      

    

    

  
    
      5. 결 론
      오늘날 현대인들은 대중매체를 통해 특정 내용이나 기준에 반복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그것을 보편적인 것으로 수용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압력으로 인하여 마른 몸매를 사회적 차원의 보편적 평가기준으로 받아들여 날씬한 몸매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다이어트를 하며 이러한 현상은 생활수준 향상과 매스미디어의 확산으로 인해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아름답고 날씬한 외모가 타고난 것이 아닌 자기관리를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면서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과 행동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과 행동이 급증하고 있는 시점에 외모에 대해 관심이 가장 높은 20대 남녀를 대상으로 다이어트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별에 따라 그러한 변인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질량지수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체형을 분류한 결과, 표준체형이 가장 많았고 비만체형, 마른체형 순이었으며 남성은 여성에 비해 신체질량지수가 높고 상대적으로 비만체형의 빈도가 높은 반면 여성은 신체질량지수가 낮고 마른체형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 여성이 날씬한 몸매에 대한 압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체중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편이었으며 체형별 체중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자신의 주관적 체형평가와 객관적 평가인 신체질량지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평가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아존중감은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며 자아존중감에 따른 성별의 차이는 없었다. 넷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있어서 인식이 내면화보다 더 높았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인식과 내면화 모두가 더 높게 나타나 여성이 외모에 대한 이상적인 기준에 대해 더 많이 인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을 자신의 기준으로 더 수용하고 있었다. 다섯째, 다이어트에 대한 인식은 높았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다이어트에 대한 인식이 높아 다이어트에 대한 필요성 및 마른 몸매를 더 추구하였다. 여섯째, 다이어트 인식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을 제외한 신체질량지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인 인식과 내면화가 다이어트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신체질량지수가 높을수록, 외모에 대한 사회기준을 인식하고 이를 자기의 기준으로 수용할수록 다이어트에 대한 필요성과 다이어트에 관한 정보와 교육을 더 많이 원하였다. 또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인 내면화가 다이어트 인식에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결과의 활용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학문적으로는 다이어트 인식이 비만과 같은 신체적요인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에 앞으로 다이어트와 관련된 연구에서 복합적인 요인이 함께 조사되는 것이 다이어트의 인식과 행동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외모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자신의 기준으로 삼는 내면화가 다이어트 인식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기에 대중매체를 통한 이러한 사회적 가치의 인식과 내면화에 좀 더 집중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첫째, 신체질량지수에 의한 객관적인 체형평가와 자신의 주관적 체형평가가 상이하게 다른 경우가 많았기에 자신의 체형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다이어트 시도를 줄이거나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남성에 비해 여성의 신체질량지수가 낮아 마른체형임에도 불구하고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편견과 인식 때문에 여성이 남성보다 마른 몸매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크므로 이러한 편견과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다이어트 인식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인 내면화이기에 사회적으로 이상적인 외모 기준에 대한 올바른 정립이 건강한 체형관리 프로그램 개발 시에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중매체를 통해 연예인 또는 대중스타들이 외모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아름다운 몸매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인식을 정립할 수 있는 메시지 또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몸매에 대한 긍정적 인식, 더 나아가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유도함으로써 좀 더 만족스러운 자아상과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대구와 의정부에 거주하는 20대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광범위한 연령대와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이 다이어트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에 이와 관련된 다양한 변인을 포함하는 연구가 수행됨으로써 다이어트의 인식과 행동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자아존중감은 본 연구에서 다이어트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행연구에서도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않게 나타났기에 한국인의 자아존중감을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사용 또는 자아존중감의 다이어트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분석하는 등 다양한 접근 방법을 이용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대인의 외모는 그 사람을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기에 사회적으로 이상적인 외모인 마른체형일 경우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다이어트 방법 이외에도 의복관리를 통한 외모관리를 통해서도 자신의 외모를 좀 더 매력적으로 나타낼 수 있기에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다이어트 그리고 외모관리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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